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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Vinaconex 

 1988년 구 공산권의 건설 공사 수주를 위해 설립된 베트남 수출입 건설 

합작회사(Vinaconex)는 구소련, 불가리아, 이라크, 체코슬로바키아 

등지에 1만 3천 명의 직원을 둔 대형 기업이었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건설 역량을 키우기 시작했으며, 2006년 12월 1일에는 

민영화되어 부동산 투자업과 토목업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민간기업으로 전환되었다. 같은 해 하노이 쭝호아-난찐 신도시 

개발업(약 30헥타르 규모)에 참여해여 최초의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08년 하노이증권 거래소(HNX)에 상장된 

비나코넥스(코드명: VCG)는 전국 40개 지사와 14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5개 합작사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되었으며, 4만 명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베트남 정부가 완전 철수하여 온전히 

민간기업이 되었고, 현재 베트남 내 건설업 및 자재 공급, 부동산 투자업, 

금융업, 등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비나코넥스의 총자산은 약 VND 19.6조로, 연초보다 VND 

0.3조 가량 증가했으며, 세전이익은 약 VND 2.1조로 연초의 VND 

9,653억 대비 약 2.5배 뛰어올랐다.  2020년 Vietnam Report 선정 

베트남 건설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하노이거래소 상장사 50대 

기업으로도 꼽혔다. 

출처: Vinaconex(링크), Dau tu Chung Khoan(링크)  

VCG, 남북종단고속도로 구간 수주 VCG, 상반기 매출 2.36조 동 달성… 모회사 이익은 66% ↑ 

지난 6월, 교통부는 현재 건설 중인 베트남 남북 

종단고속도로(하노이-껀터) 북부구간 일부인 

응아이손-디엔차우 구간의 수주자를 밝혔다. 

4개 패키지로 구분된 전체 구간에서 수주자가 

선정된 것은 XL01과 XL03으로 각각 Deo Ca와 

Vinaconex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맡는다. Deo 

Ca는 기존에 유일하게 기술기준을 통과한 

컨소시엄으로 24개월 VND 1조 1,580억에 

계약을 맺는다. 한편 Vinaconex와 Central 

Construction Corporation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XL03를 담당한다. 계약기간 은 

마찬가지로 24개월, 패키지 총액은 VND 1조 

1,440억이다. 이 구간의 총연장은 43km로 국고 

포함 VND 5.5조가 투입된다. 

출처: VietnamBiz(링크)  

베트남 건설부동산 대기업 Vinaconex가 올해 전반기 연결매출 VND 

2.36조, 세후 연결이익 VND 2,790억을 기록했다. 주당순이익(EPS)는 

VND 694이다.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는 건설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Vinaconex의 총 연결자산은 올초보다 VND 

10.6조 증가한 VND 30.2조를 기록했으며, 자기자본은 VND 7.23조에 

달한다. 2분기에만 VInaconex는 연결매출액 VND 1.4조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VND 1,850억를 얻었다. 모회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VND 

1.2조, 세후 이익 VND 7,580이다. 이익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Vinaconex와 같은 대기업은 충분한 회복성을 확보해 상황 대응과 시장 

회복을 따라잡기 용이하다. 최근 Vinaconex는 응아이손-디엔차우 

구간 고속도로, 빈떠이 교량, 얄리 수력발전소 확장공사 등 대형 계약을 

잇따라 따냈다. 건설과 부동산 투자업 외에도 에너지, 상수도 등이 

Vinaconex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VietnamBiz(링크),   

https://www.vinaconex.com.vn/?menuid=22
https://tinnhanhchungkhoan.vn/vinaconex-di-nguoc-thoi-kho-post272318.html
https://vietnambiz.vn/lien-danh-licogi-16-vuot-mat-tu-lap-va-tong-cong-ty-truong-son-tai-goi-thau-xl2-thuoc-doan-ql45-nghi-son-2021061411584288.htm
https://vietnambiz.vn/lai-279-ty-dong-sau-nua-nam-vinaconex-cung-co-nguon-luc-don-dau-co-hoi-sau-dai-dich-20210802080537089.htm


  

  

주요경제동향 

  주요기사 

PMI 2개월째 기준치 이하… 얼어붙은 제조업 알리바바, 베트남 배달 스타트업에 투자 

베트남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7월 45.1을 기록하여 6월 

(44.1) 이후 2개월 연속으로 기준치인 50 이하를 보여 얼어 

붙은 제조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7월 제조업 실적이 난조를 보이는 것은 물론, 공급 사슬이 

끊어지고 운송 소요시간은 10년래 최대치를 보였다. 제조업 

신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과 더불어 해외 사업체의 

신규 진입 역시 감소했다. 원료가 상승으로 제조업체의 

부담이 심화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출처: Viet Nam News(링크) 

베트남의 음식 배달 스타트업 Loship(본지 656호 참조)의 

시리즈 C 펀딩에 알리바바가 참여했다. 알리바바가 베트남 

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3일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Loship은 지금까지 시리즈 C 

펀딩으로 USD 1억 이상을 모집했다. 이전에 이미 알려졌던 

스카이프 창립자 얀 탈린의 투자 외에도, 중국의 BAce 

Capital과 홍콩의 Sun Hung Kai & Co. Ltd에서 투자를 

받았다. 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투자가 

잇따랐다. 특히 BAce Capital은 중국 공룡 기업 알리바바 

와 앤트 그룹이 이끄는 투자전문사이다. BAce Capital의 

창립자 Benny Chen은 Loship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Benny Chen은 Zomato와 Payim 등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중국, 인도, 동남아의 배달 및 핀테크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 투자모집의 결과로 Loship은 코로나19 와중에 성공적 

으로 자금을 조달한 몇 안 되는 동남아 스타트업이 되었다. 

사측은 조달된 자본을 Loship의 점유율 상승과 베트남 내 

5대 도시(호찌민, 하노이, 다낭, 껀터, 비엔호아) 영업력 

개선, 이외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 B2B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Loship에는 7만 명 

이상의 배달기사와 20만 개소 이상의 점포, 200만 명의 

고객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VietnamBiz(링크) 

호찌민 시항 컨테이너 하역 일시 중단 

호찌민 시 최대 항구인 Tan Cang-Cat Lai 항이 현재 생산 

활동을 중단한 사업체의 화물 하역과 수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시 락다운 이후 화물트럭 물동량이 급감하여 대량의 

화물이 누적, 항만 수용량을 거의 꽉 채운 상태이다. 반면 

항만노동자의 수는 평시의 절반으로 줄어든 250명에 불과해 

화물의 처리가 극도로 어려워졌다. 항만측은 생산라인이 

멈춘 기업에 대하여는 항만을 이용한 수입을 중단할 것이며, 

이미 출항한 화물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크기와 

무게 화물이나 냉동화물 수출 역시 8월 16일까지 중단된다. 

베트남해운협회(VMA)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선적과 하역을 도울 핫라인을 개설했다(0903 772 683). 

출처: VietnamPlus(링크)  

  금융 

7월 한 달간 국채 32.5조 동 판매 코로나19로 은행 디지털 전환 가속화 

베트남 재무부와 베트남사회정책은행(VBSP)가 7월 한 달 

간 하노이증권거래소에서 국채(G-bond) 22종을 판매해 

VND 32.5조 (USD 14.1억)의 자금을 조달했다. 재무부가 

VND 28조, VBSP가 VND 4.5조를 모은 결과이다. 6월말 

대비 국채 5년물, 7년물, 10년물, 15년물의 연이율은 

약 .03~.04%씩 떨어졌지만, 20년물과 30년물은 연이율 

2.91~3.05%를 유지했다. 이차시장에서는 한 달간 채권 

VND 204조가 거래되었다. 

출처: VietnamPlus(링크)  

최근 베트남중앙은행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95% 이상이 

디지털전환 전략을 채택했거나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향후 

3~5년간 디지털은행의 매출은 최소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일반 신용기관 역시 디지털 거래 채널로 60% 

이상의 고객을 더 끌어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결제가 현금 보다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떠올랐으며,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소비활동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출처: Viet Nam News(링크)  

  

https://vietnamnews.vn/economy/1003620/viet-nams-manufacturing-sees-decline-in-output-amid-covid-19-outbreak.html
https://vietnambiz.vn/alibaba-lan-dau-tiep-can-thi-truong-giao-do-an-viet-nam-20210804072102373.htm
https://en.vietnamplus.vn/hcm-citys-port-stops-receiving-imports-as-containers-pile-up/205758.vnp
https://en.vietnamplus.vn/over-325-trillion-vnd-raised-through-gbond-auctions-in-july/205814.vnp
https://vietnamnews.vn/economy/1003624/covid-19-forces-banks-to-accelerate-digital-transformation.html


  

  

부동산 

닌빈 성 

 

명칭: Ninh Binh 

성도: Ninh Bình (3,4급시) 

교통:  

- 육로 : 고속국도 ( 1A, 12, 12B, 21B, 37C, 38B, 35, 45 ) 

- 철도 : Ninh Binh역 및 Genh 역 

- 국내수로 : Hoang Long, Day 및 Boi 강 및 Vac강하고 Dong 

Thai, Yen Thang 호수 

- 항구시스템 : Ninh Phuc 항구 

GRDP : 1,852,211 USD (2020년) 

연평균성장률 : 6.35% (2019년 비고)  

Ninh Binh 성은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이며 최근 북부 

지역에서 경제적 중요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출처: 

https://www.ninhbinh.gov.vn/Default.aspx?sname=ubnd-

ninhbinhen&sid=1270&pageid=28640 

 

짜푸 공단  ( Gia Phu ) 

면적: 50 ha 

입지: 하노이 90km/ 노이바이국제공항 120km / Ninh 

Binh 역 24km/ Ninh Phuc 항 ( 3000톤 ) 27km/ 

하이퐁 항 140km  

전기: 110/22 KV (35KV)  발전소당 용량 110/22 KV 

비용: 

- 임대료: 39.5 USD/㎡ (관리비 0.4USD/㎡/년) 

- 전기료: Normal hours 0.064USD/kWh + 

Peak hours 0.041 USD/kWh + Idle hours 

0.117 USD 

- 물 사용료: 0.597USD/㎥ 

- 폐수 처리: 0.3 USD/㎥ ( 예상 )  

- 지방인구 : 120.039명 

 

칸트엉 공단 ( Khanh Thuong ) 

면적: 50 ha 

입지: 하노이 110km/ 노이바이국제공항 120km / Ninh 

Binh 역 11km/ Ninh Phuc 항 ( 3000톤 ) 14km/ 하이퐁 

항 135km 

전기: 110/22 KV (35KV)  발전소당 용량 110/22 KV 

비용: 

- 임대료: 49.5 USD/㎡ (관리비 0.4USD/㎡/년) 

- 전기료: Peak hours 0.0648 USD + Normal hours 

0.0416 USD + Idle hours 0.117 USD 

- 물 사용료: 0.597USD/㎥ 

- 폐수 처리: 0.3 USD/㎥ ( 예상 ) 

- 지방인구 : 114.542명 

 

  

 



  

  

한국기업동향 

  팔도(Paldo) 

팔도, ‘베트남 유재석’ 고용한 광고로 눈길 베트남 진출 연대기 

 

 

팔도비나는 최근 베트남 내 히트 라면 브랜드 ‘코레노’의 광고모델로 

‘베트남의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인기 코미디언 쩐탄을 내세운 광고를 

선보여 베트남 현지의 눈길을 끌고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지에 

공개된 이 광고에서 쩐탄은 한국식 고급 식당의 셰프로 등장해 각종 

고명이 올라간 코레노 라면을 요리한다. 팔도는 베트남 내에서 K-

푸드 열풍을 이끄는 주요 한국 기업 중 하나로, 현지 법인 팔도비나를 

통해 라면 뿐만 아니라 어린이음료,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인기 캐릭터를 채용한 ‘뽀로로’ 음료나 BTS를 내세운 ‘hy 콜드브루’ 

등이 동남아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출처: kenh14.vn(링크), 식품음료신문(링크)  

hy(구 한국야쿠르트)의 종합식품 자회사 팔도는 

비락식혜, 왕뚜껑, 팔도비빔면, 도시락 등으로 잘 

알려 있으며, 국내 식품회사 가운데에서는 일찍부 

터 해외진출에 힘쓴 기업이다. 특히 ‘도시락’은 

러시아에서 사실상 ‘컵라면’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라면 제조회사 중 베트남에 가장 먼저 뛰어든 

기업 역시 팔도이다. 2006 년 현지법인 팔도비나 

를 설립하고 2012 년에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토 성에 현지 공장을 설립했다. 팔도는 

기존 한국 내 출시 상품을 넘어서 베트남 특화 

브랜드인 ‘코레노’(Koreno)를 선보여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다. 가격을 우리 돈 400 원 정도로 

낮추고 매운맛을 줄였으며, 베트남식 향신료를 

첨가했다. 베트남인들의 조리 방식에 맞추어 

봉지라면임에도 그릇에 끓는 물을 부어 익혀 먹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팔도의 상품이 

베트남에 진출해 팔도비나의 매출액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2014 년 매출은 45 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 년 64 억원, 2016 년 152 억원, 

2017 년 244 억원을 기록했다. 2019 년에는 

매출액 365 억원을 기록해 베트남 라면업체 상위 

10 위권에 진입했다. 

출처: 아시아경제(링크), 주간경향(링크)  

베트남 라면시장, 韓 기업 관건은 ‘가격’ 

베트남 라면 소비량 (단위: 백만 개) 

 

베트남 라면시장은 연평균 3% 이상씩 성장 중이지만 Acecook, 마산 

등 국내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소비자에게 

부담이라는 평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성공적인 현지 한국 라면 

브랜드인 팔도는 가격 하향과 현지화 전략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다. 

출처: KOTRA(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dhlim@jplawvn.com/+82 10 6796 8845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enh14.vn/tran-thanh-gia-nhap-hoi-yeu-bep-trong-teaser-tvc-moi-cua-koreno-20210707131318091.chn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83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121324399703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20210802112701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99/globalBbsDataView.do?setIdx=254&dataIdx=186261
mailto:dhlim@jplawvn.com
mailto:jplaw@jplaws.com

